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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철 모기의‘습격’은 집요하고 때론 공포스럽기까

지 하다. 모기가 내는 소리는 아주 미세하지만 심리적으

로는 천둥소리보다 크게 들리고 신경을 자극한다. 모기

는 아주 얇은 날개를 1초에 200~900번씩 움직여 날아

다니는데 이때 공기와의 마찰로 소리가 난다. 

모기는 산란 뒤 12일이 지나면 번데기가 되고, 다시 

1~2일이 지나면 성충이 된다. 모기가 성충이 되어서 가

장 먼저 하는 일은 교미이다. 수컷들이 모여서‘정지비

행’을 하며 날갯짓으로 소리를 낸다. 그 소리를 듣

고 암컷이 수컷을 찾아가 교미를 한다. 암컷

은 수컷의 정액을 배 아래쪽‘정자낭’에 저

장한다. 이제 암컷에게 필요한 것은‘피’

다. 자신의 난자를 성숙시키기 위해 동

물성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. 

그런데 모기가 신체 어느 부위인가에 

내려 앉은 걸 발견했다고 해서 지레“물렸

다”고 긴장할 필요는 없다. 모기가 사람 살

갗에 내려 앉아 침을 피부에 박은 뒤 혈관에‘이

물질’을 주입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6초쯤이다. 다

시 말해, 6초 이내에 포획하거나 쫓아 내거나 잡을 수 있

다면, 피부에 별다른‘상흔’이 남지 않는다.

모기에 물리면 물린 부위가 가렵고 벌겋게 부풀어 오

른다. 이는 모기의 침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인체에 

주입되는데 따른 부작용이다. 모기는 피를 빠른 속도로 

빨아 먹기 위해 혈액 응고를 막는, 일종의 항응고제 역

할을 하는 이물질을 우리 몸에 먼저 주입한다.

이물질의 주입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인체의 면역반응

을 불러 일으킨다. 인간의 면역체계가 작동하면 특히 피

부 같은 곳에는 예외 없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몰려

가게 돼 있다. 모기에 물리지 않더라도 피부에 염증이 

생기면 벌겋게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. 모기

가 설령 침을 박았다 하더라도 모기의 이물질 주입만 없

다면 인체는 히스타민을 분비하지 않을 것이고, 이렇게 

되면 물린 부위가 가려울 일도 선홍색으로 부풀어 오를 

일도 없는 것이다.

모기에 물렸을 때 수반되는 면역반응이 모두 다 같은 

건 아니다. 정도의 차이가 있는 까닭에 어떤 사람은 새

끼 손톱만 한 정도로 부풀어 오르는가 하면 혹자는 동

전만큼이나 크게 또 퉁퉁하게 부어 오르기도 한다. 또 

피부에 구멍이 났다고 과장할 만큼 침 자국이 

클 수도 있고, 모기 침 박은 자리가 거의 

안 보이다시피 할 수도 있다. 그런가 하

면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모기 침샘에

서 나오는 단백질로 인해 알레르기 

반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전신마비 

같은 위중한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.

벌겋게 부풀어 오르는 부위가 크다

면, 즉시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다. 미용

의 측면뿐만 아니라 가려움이 지속되는 시간

을 줄이기 위해서다. 가려울 때 마구 긁으면 피부자극이 

한층 강해져 가려운 부위가 늘어나고, 가려움이 지속되

는 시간 또한 길어질 수밖에 없다.

발진 부위를 다스리는 손쉬운 방법은 이른바 데오도

란트, 즉 여름철 주로 사용하는 발한억제제(지한제)를 

바르거나 분사하는 것이다. 대부분의 데오도란트에는 

알루미늄 화합물질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모기에 물린 

피부 부위에 있는 히스타민 등의‘철수’를 돕는다.

또 데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물을 수건으로 적셔 모기 

물린 자국에 두세 차례 대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. 

모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운 여름,‘6초룰’을 

활용하거나 물린 뒤 처치를 잘해준다면 그 성가심이나 

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.

여름철 불청객 모기와 관련된 6초의 비밀


